
절친한 선배가 걸었던 길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따라 걷

는다. 국가대표 발탁부터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 그
리고 데뷔 2년차 전관왕 등극이라는 대업까지….

최혜진(20·롯데)이 201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
LPGA) 투어 별 중의 별로 떠올랐다. ‘약관의 여왕’
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전관
왕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과 상금왕, 평균타수상,
다승왕 그리고 팬과 미디어 투표로 뽑은 인기상과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
까지 모두 품고 6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뀫최혜진 그리고 이정은6
어딘가 익숙한 행보다. 2년 전, KLPGA 투어를

호령했던 이정은6(23·대방건설)이 걸었던 길과 똑
닮았다. 2016년 데뷔와 함께 신인왕을 거머쥔 이정
은은 이듬해 6관왕을 차지해 최고의 별로 우뚝 솟
았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이정은이 아끼는 동생
최혜진은 선배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따르게 됐다.
둘은 아마추어 시절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면서 두
터운 우정을 쌓았다. 한국체대 신입생 이정은이 국
가대표 주장을 하던 2015년, 학산여고 1학년 최혜
진이 새로 합류했고 이후 둘은 각종 대회를 함께 뛰
며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먼저 프로로 데뷔한 이
정은은 광속 질주를 시작했다. 생애 한 번뿐인 신
인왕을 거머쥔 뒤 2017년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전관왕에 등극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투어 Q시리즈를 수석 통과하며 올해 해

외로 떠났고, 굴지의 메
이저대회 US여자오픈
을 제패한 뒤 한국인
5년 연속 신인왕 계보까
지 이었다.

뀫“이정은 언니보다 잘하고 싶다”
최혜진의 행보도 크

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2승을 거두고 신인왕이
된 뒤, 올해 전관왕을 차
지하면서 이정은의 길
을 똑같이 걷게 됐다. 이
제 남은 관심사는 최혜

진의 LPGA 투어 진출 시기다.
일단 최혜진은 올해 국내 무대 전념을 위해 Q시

리즈 참가를 포기했다. 아직은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최혜진은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한국과 미국 일정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가능한 많은 LPGA 투어 대회를 뛰겠
다”며 해외 진출 여지를 남겨놓았다.

선배 이정은을 넘어서고 싶다는 포부도 드러냈
다. 최혜진은 “올 시즌은 정말 선수로서 행복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아 기쁘다”고 활짝 웃
고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정은 언니처럼 데
뷔 2년차 때 많은 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는데 꿈이
현실이됐다. 이제는언니보다골프를더잘치는선
수가되고싶다”고당차게말했다. ▶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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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시절서로응원하던절친선후배
KLPGA 신인왕-2년차전관왕등 꺋같은길꺍
꺎언니보다 더 잘칠것꺏 활짝 웃으며 도전장
내년 일정 조율…LPGA행 신중한 준비도

최혜진은 마치 2년 전 이정은
(사진)을 보는 것 같다. 이정은
은 2년 전인 2017년 KLPGA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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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KLPGA전관왕차지…꺋롤모델꺍이정은6이어역대두번째6관왕
꺋여왕꺍 최혜진의 야망
꺎정은 언니 넘고 싶다꺏

바둑천재 이세돌, 24년4개월만에 반상 떠난다 ▶ 2면 TV·라디오·버스킹까지…유재석의 뽕필 꺋유산슬꺍 돌풍 ▶ 11면

최혜진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
서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에 키스하
고 있다. 최혜진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상금왕, 평균타수상, 다승
왕 그리고 팬과 미디어 투표로 뽑은 인기상,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
한 베스트 플레이어까지 모두 휩쓸었다. KLPGA에 ‘최혜진의 전성
시대’가 열렸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